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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4년년년년 송어송어송어송어 및및및및 연어연어연어연어 낚시낚시낚시낚시 시즌의시즌의시즌의시즌의 시작을시작을시작을시작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낚시꾼들에게낚시꾼들에게낚시꾼들에게낚시꾼들에게 집에서집에서집에서집에서 PC로로로로 낚시낚시낚시낚시 면허권을면허권을면허권을면허권을 구매구매구매구매 및및및및 인쇄할인쇄할인쇄할인쇄할 수수수수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2014년 송어 및 연어 낚시 시즌이 4월 1일에 

시작하며 이제 집에서 PC로 http://licensecenter.ny.gov를 방문하여 낚시 면허권을 구매 및 인쇄하고 

뉴욕의 멋진 야외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낚시꾼들에게 

평생 낚시 면허권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 면허권을 소지하게 되면 Adventure License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무료 Adventure License 플레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미국 최고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사업의 일환으로 낚시 면허권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면허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면허권 발급을 원할 경우 낚시꾼들은 낚시 시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온라인에 접속하여 면허권을 구입하고 멋진 낚시 시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보존부(DEC)의 Joe Martens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가 어류 방류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봄철 기간 내내 지속되어 낚시꾼들이 뉴욕주의 호수, 강, 개울에서 릴 낚시로 

많은 고기를 낚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16세 이상인 자로써 뉴욕의 호수와 강에서 낚시를 하려면 1-866-933-2257로 전화를 하여 낚시 

면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낚시 면허권을 전화로 구입한 낚시꾼은 실제 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까지 면허권 소지의 증거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확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송어, 연어, 배스, 웰아이(walleye), 개복치 등 갖가지 어류를 잡을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DEC 지역에 대한 낚시 장소에 대한 갖가지 유용한 정보와 초보 낚시꾼들을 위한 

팁을 알고 싶다면 DEC 웹사이트인 www.dec.ny.gov/outdoor/fishing.html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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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다가옴에 따라 DEC는 다시 한 번 뉴욕주 전역의 물가에 송어를 방류할 것입니다. 이번 봄 

송어를 방류할 예정인 물가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C의 웹사이트는 또한 DEC가 

PFR(fishing rights easements)을 사들인 개울의 특정 지역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PFR 지역권을 

보여주는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DEC가 방류한 많은 송어 외에도, 많은 수역마다 하나 

이상의 야생 송어 종이 살고 있는데, 이 또한 낚시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또한 특정 

지역 내에서 낚시가 가능한 지 궁금하신 낚시꾼들은 DEC 지역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EC 

지역 및 지역사무소 정보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으며, 각 지역 별로 DEC 직원이 추천하는 이른 송어 

낚시 지역은 2014 Coldwater Fishing Forecast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프로그램은 이처럼 주내 및 주외 남녀 스포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개선하고 주 전역의 관광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낚시 및 사냥 면허 간소화, 면허권 수수료 인하, 뉴욕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900,000 파운드에 달하는 물고기 방류, 낚시 클리닉 확대 및 다양한 지역에서 

사냥 기회를 늘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뉴욕은 Great Lakes, Finger 

Lakes, Lake Champlain, Oneida Lake에서 개최하는 베스 낚시 토너먼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에 따라 주지사 행정부는 다음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야외 애호가, 보트객, 낚시꾼 및 사냥꾼들이 레크리에이션 면허 및 혜택을 본인의 뉴욕주 

운전 면허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NYS Adventure License 공개(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거나 야외 레크리에이션 면허를 신청하려면 NYS 면허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2014년에 새로운 평생 사냥, 낚시 또는 공원 면허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9가지 면허판 디자인으로 구성된 뉴욕주 Adventure License 플레이트 도입;  

• 사냥꾼, 낚시꾼, 탐조자 및 기타 야외 애호가들을 뉴욕주 전역에 있는 380,000 에이커의 주 

소유 미개발 토지와 연결해주는 50건의 새로운 야외 접근 프로젝트 안. 이 새로운 

접근점들을 위해 사냥 및 낚시, 보트 출범과 새 하이킹 기회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에 

600여만 달러가 투입될 것입니다;  

• 뉴욕주가 운영하는 뉴욕주 12개 어류 부화장으로써 뉴욕주 수역에 평균 95만 파운드의 

물고기를 기르고 해마다 방류하는 어류 부화장의 중요한 인프라 복구에 사용할 자금으로 4 

달러 제의;  

• 뉴욕 주립공원 관람객들에게 한 번의 비용만 내면 뉴욕 주립공원이 평생 동안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옵션을 담은 Lifetime Empire Passport 공개;  

• 자신의 부동산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허용하는 토지 소유주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광대한 미개발 자원을 사냥, 낚시 및 다른 많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제의;  

• 뉴욕주에 다시 한 번 석궁 사냥 허용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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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및 스포츠 활동은 뉴욕주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Congressional Sportsmen’s 

Foundation에 따르면 남녀 스포츠맨들은 2011년 뉴욕에서 사냥과 낚시에만 4,950만달러를 

지출했고 주 전역에 걸쳐 5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남녀 스포츠맨들의 지출은 2011년 6억 2,300만달러의 주 및 지방세를 창출했습니다. 최근 

미국 어류야생생물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뉴욕주는 낚시 관련 품목에 대한 총 낚시꾼 

지출에서 전미 2위 및 비주민 낚시꾼 지출에서 전미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출을 통해 약 

1억 800백만 달러의 주세 및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뉴욕주는 거의 100만 건으로 추정되는 낚시 

면허권 발매로 유료 낚시 면허인 수에서 확실히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